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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Image Portrayed in the Internet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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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in the internet photographs. Methods: A total
of 184 photographs were extracted through the Google portal site using a search term, ‘nurse’. Based on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ree categories: appearance characteristics, photographic scene, and photographic source.
Results: The result revealed that in the photos of appearance characteristics, 237 (98.3%) out of 241 nurses had a normal or less
frame, 235 (97.5%) were well-groomed, and 103 (42.7%) wore pants. In addition, 51 (21.2%) wore a cap (21.2%) and 12.0% were
male. In the photographic scene, 69 (37.5%) portrayed nursing activities and 36 (19.6%) suggestiveness. In the suggestive photos, all
of nurses were female (χ2=7.63, p=.021) and they were more likely to have small frames (χ2=48.40, p<.001) and wear caps (χ2=113.54,
p<.001) and skirts (χ2=39.96, p<.001).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photographs of the nurses wearing a cap and expressing
the nurse as a sexual object still appeare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image enhancement strategy so that actual images of 
nurses can be projected on the internet photographs.

Key Words: Internet, Image, Nurses, Photograph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미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태도, 인상의 총체이다[1].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힘든 직업’, ‘의

사의 보조자’, ‘여성의 직업’ 등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여성

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다[2]. 그러나 노인인구

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간호사가 미래의 유망직종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

다. 또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의 수가 2001년 323명에서 

2015년에는 3,800명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 남학생의 비율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나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

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도 공존하고 있

다[4]. 1990년대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 의하면[5], ‘자녀가 있다

면, 간호사를 시키고 싶다’에 대해 가장 낮은 긍정을 보였지만, 

2006년 대한간호협회에서 일반인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

한 사람이 82.9%로 나타났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간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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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나 동시에 응답자

의 96.1%는 간호사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직업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반인, 간호사, 의사, 간

호조무사,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대상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에 대한 인식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간호사에 대

해 ‘깨끗함’, ‘돌봄’, ‘신속함’, ‘책임감’, ‘교육을 잘 받음’의 항목을 

높게 평가한 반면,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말함’과 ‘선두적임’

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여 간호사의 전통적인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간호사 자신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어 업무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직의도의 증가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간호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7].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와의 직접 경험, TV 등의 대중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8]. 그러나 과거 간호사와의 직접적

인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대중매체에서 적게 다루어져 대중에게 

전달될 기회가 적었으며[9], 대부분은 간호사를 성적인 모습, 종

속적이고 수동적인 모습 등의 여성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10]. 최근 유트브 동영상과 어린이 동화책을 분석한 간호사 이

미지 연구[11,12]에서도 유트브 동영상에서 간호사는 성적 대상, 

어리석고 무능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어린이 동화책

에서는 최근에 발행된 동화책조차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호사를 의사에 종속된 이미지와 

캡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간호교육의 지속적

인 학문적, 직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매체에서는 

간호사의 다양하고 확대된 역할과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이 어떤 대

상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

할 때[13],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

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미지 개선 전략과 방안이 필

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의 경우 한국 의학드라마[4], 병원잡지[14], 신

문[15]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국외는 인터넷[10], 인터넷 

축하카드[16], 유튜브[11], 초등학교 그림책[12] 등의 연구가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

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쉽고 빠르게 인터넷 정보에 노출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인터넷 이용자는 만3

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88.3%)으로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

고 있다[17]. 인터넷은 사진, 음악, 영화, 뉴스, 방송, 동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가 갖는 온라인

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어려우며[18], 

이로 인해 인터넷 정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질적으로 수준

이하의 정보들이 반복 재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그림은 글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커서 대중들의 이미

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

넷의 다양한 정보 중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사진 분석을 통해 간

호사 이미지를 확인하고 추후 간호사 이미지 제고 및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사진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투영되

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관련 인터넷 사진을 간호사의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로 분석한다.

2) 사진장면에 따른 간호사의 외적특성과 사진출처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

해 간호사와 관련된 사진을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구글(google) 포털사이트 이미지 중 간호사와 관련

된 사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에서 구

글을 선택한 이유는 구글이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이용의 72.5%

를 차지하여 이용 점유율이 1위이며[18], 우리나라에서도 인터

넷 검색 이용으로 구글이 80.5%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20].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5일 22시에 이루어졌으며 구글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간호사’를 입력하여 총 804개의 간호사 사진

을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사진, 일러스

트 및 캐릭터 사진, 증명사진, 셀프카메라 사진 252개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총 552개 간호사 사진 중에서 분석에 사용

된 사진은 184개이며, 사진 선정은 인터넷에 나열된 순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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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번째 사진에서 시작하여 매 3번째 사진을 샘플로 추출하

였다. 

3. 분석유목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유목은 인터넷에 나타난 간호사 이

미지를 분석한 Kalish 등[10], 의학드라마에 비춰진 간호사 모습

을 분석한 김정은 등[21]과 염영희 등[4]의 연구를 토대로, 간호

사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유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총 9회의 연구자 

회의와 간호학과 교수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분석유목을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분석

유목의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적특성 

간호사의 외적특성은 체격, 용모, 의상, 표정, 캡 착용, 성별의 

총 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체격은 구체적으로 ‘날씬하

다’, ‘보통이다’, ‘뚱뚱하다’로 구분하였으며 용모는 ‘청결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로 구분하였다. 의상은 ‘치마’, ‘바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기타’는 상반신 사진, 감염관리복, 속옷과 같이 

치마와 바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

였다. 표정은 ‘미소’와 ‘무표정’, ‘기타’로 구분하였고 ‘기타’는 유

혹하려는 표정 및 찡그림, 화난 표정을 말한다. 캡 착용은 ‘유’, 

‘무’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하였다. 

2) 사진장면 

사진장면은 ‘간호활동’, ‘비전문성’, ‘선정성’ 장면인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간호활동’은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 장면

이 나타난 사진으로 ‘전문적인 역할’과 ‘단순 역할’로 구분하였

다. ‘전문적인 역할’은 ‘전문적인 간호술 수행’, ‘교육자 역할’, ‘연

구 및 학술활동’, ‘집단회의’ 등을 포함한 사진이며, ‘단순역할’은 

간호사의 업무가 보조적이거나 단순한 행위로 ‘진료보조’, ‘환자

이송’, ‘침상주변 정리’, ‘카트 밀기’ 등을 포함한 사진이다. ‘비전

문성’ 장면은 간호사 역할이나 활동이 나타나지 않은 사진으로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이에 해당된다. ‘선정성’ 장면은 

간호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

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

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3) 사진출처 

사진 출처는 ‘신문기사 및 뉴스’,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서

비스’, ‘병원’, ‘협회’, ‘기타’로 구분하였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는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을 말하며 ‘커뮤니

티’는 개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소모임 등을 말한다. ‘기타’

에는 쇼핑몰과 백과사전, 사진모음집 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4) 코더 간 신뢰도 측정 

코더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코더들은 분석유목과 세부항목

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에 대해 사전 검토와 논의하는 과정

을 거쳤으며 코딩 후 코더 간 불일치하는 사진의 경우 일치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코딩과 논의를 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전체 샘플의 10∼25%에 대해서 상호 신뢰도 검사를 시행하므로

[22], 본 연구에서는 18개의 사진을 5명의 코더들이 개별로 측정

하여 Holsti 방법[23]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평균 

96.7%였다. 

신뢰도계수 = 


N1, N2, N3, N4, N5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더가 각각 코딩한 전체 수 

M = 5명의 코더 간의 일치한 코딩 수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간호사관련 사진

의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를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으

며, 사진 장면에 따른 외적특성과 사진출처의 차이는 χ2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총 184개이며, 이중 간

호사의 외적특성은 분석단위가 사진에 등장한 인물로서 184개 

사진에서 총 241명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간호사의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

간호사의 체격은 총 241명 중에서 237명(98.3%)이 보통이하의 

체격으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4명(1.7%)은 뚱뚱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간호사의 용모는 ‘청결하다’가 235명(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의상은 ‘바지’를 입고 있는 간호사가 

103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마’를 입고 있는 간호사는 

37명(15.4%)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표정은 ‘미소’가 130명

(53.9%), ‘무표정’이 29명(36.9%)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캡을 착용

하고 있는 경우는 51명(21.2%)이며, 캡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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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78.8%)이었다. 간호사가 여성인 경우는 212명(88.0%)로 가

장 많았으며, 남성은 29명(12.0%)으로 나타났다. 

사진장면은 간호사의 ‘비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진이 79건

(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활동’ 69건(37.5%), 

‘선정성’ 36건(19.6%)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는 ‘신문기사 및 뉴스’가 67건(36.4%)으로 가장 많았

으며, ‘커뮤니티’는 53건(28.8%), 기타 44건(23.8%), 병원 15건

(9.2%),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5건(2.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간호활동 장면

총 69건의 ‘간호활동’에 대한 사진을 ‘전문적 역할’과 ‘단순 역

할’로 분류한 결과, ‘전문적 역할’이 56건(81.2%), 단순역할은 13

건(18.8%)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역할’에서 ‘전문적 간호술 수행’,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각각 25건(44.7%), 12건(21.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간호사의 외적특성과 사진출처에 따른 사진장면

간호사의 외적특성에 따른 사진장면은 ‘체격’, ‘용모’, ‘의상’, ‘표

정’, ‘캡착용’,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간호사의 체격에 따른 사진장면의 차이는 체격이 뚱뚱한 

경우는 ‘간호활동’ 장면(3건, 75%)에서 가장 많았으며, 체격이 날

씬하고 보통인 경우는 ‘비전문성’ 사진에서 많았다. ‘선정성’ 사진

은 총 36건 중 35건이 날씬한 것으로 나타났다(χ2=48.40, p<.001). 

의상의 경우, 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은 ‘간호활동’ 사진(56건, 

54.4%)에서 가장 많았으며, 치마는 ‘비전문성’ 사진(23건, 62.2%)에

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2=39.96, p<.001). 표정에서 ‘무표

정’은 ‘간호활동’ 사진이 59건(66.3%)로 가장 많았으며, ‘미소’는 

‘비전문성’ 사진이 82건(63.1%)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표정은 ‘선

정성’의 신문에서 가장 많았다(χ2=39.96, p<.001). 간호사 캡이 등

장한 사진은 ‘선정성’ 사진이 31건(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캡

이 없는 사진은 ‘간호활동’ 사진 95건(50.0%), ‘비전문성’ 사진 90

건(47.4%)으로 나타났으며, 선정성은 5건(2.6%)으로 나타났다(χ
2=113.54, p<.001). 남자간호사는 ‘간호활동’(12건, 41.4%), ‘비전문

성’(17건, 58.6%) 사진에서만 나타났으며, ‘선정성’ 사진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χ2=7.63, p=.021).

사진출처에 따른 사진장면의 차이를 살펴보면, ‘신문기사 및 

뉴스’와 ‘커뮤니티’는 ‘간호활동’ 장면이 각각 29건(43.3%), 23건

(43.3%)이었으며, ‘비전문성’도 26건(38.8%), 24건(45.3%)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선정성’은 12건(17.9%), 6건(11.3%)로 나

타났다(χ2=18.14, p=.013).  

Categories Details n (%)

Appearance
characteristics
(n=241)†

Build Thin 115 (47.7)

Normal 122 (50.6)

Fat  4 (1.7)

Appearance Tidy 235 (97.5)

Untidy  6 (2.5)

Attire Skirt  37 (15.4)

Pants 103 (42.7)

Others 101 (41.9)

A facial expression Smile 130 (53.9)

Expressionless  89 (36.9)

Others 22 (9.1)

Nurse’s cap Yes  51 (21.2)

No 190 (78.8)

Sex Female 212 (88.0)

Male  29 (12.0)

Scene Nursing activity  69 (37.5)

Non-professional  79 (42.9)

Sexually attractive  36 (19.6)

Source Newspaper and news  67 (36.4)

Community  53 (28.8)

Social network services  5 (2.7)

Hospital 15 (8.2)

Nursing association  0 (0.0)

Others  44 (23.9)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s in 184 photographs 

Table 1. Appearance Characteristics, Scene, and Source of Nurse 
Photos (N=184)

Categories n (%)

Professional role 56 (81.2)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25 (44.7)

      Educators 12 (21.4)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1 (1.8)

      Conferences/group meeting  6 (10.7)

      Others 12 (21.4)

Simple role 13 (18.8)

      Physician assist 1 (7.7)

      Transferring patients  2 (15.4)

      Ward rounding 1 (7.7)

      Bedding and surrounding arrangement 0 (0.0)

      Carrying trays/pushing carts  4 (30.8)

      Others  5 (38.4)

Table 2. Nursing Activities in Photographic Scene (N=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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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사진에서 간호사의 외적특성, 간호사 활동, 

사진출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

사의 이미지 제고 및 향상 전략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의 외적특성은 대부분 

날씬하거나 보통의 체격, 청결한 용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의학드라마에 등장한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한 김정

은 등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대부분이 마른 체형과 단정한 의

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21]. 1990년대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간호사를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인

식하고 있었는데[6], 이러한 간호사에 대한 청결하고 단정한 이

미지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의상은 치마보다 바지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간호사복은 과거 흰색 원피스에서 1970년대 후반 미국

에서 바지를 포함한 간편복이 시작되면서 바지가 전 세계적으

로 보급되었고[24],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복장의 탈규범화

가 이루어져 복장이 다양해졌으며, 캡이 사라지고 바지 착용이 

증가하였다[25]. 더욱이 현재 실제 간호사들은 긴박한 의료상황

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치마보다는 바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

어, 바지착용이 많은 본 연구결과는 현재 간호사의 모습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진에 등장한 

간호사의 약 20%는 간호사 캡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의 어린이 동화책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도 

총 30권의 책 중 11권에서 캡을 착용한 간호사가 등장하였으며 

이중 실제 캡을 착용하였던 1950∼1960년대 3권의 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0년대 이후에 발간된 책들이었다[12].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전통적인 상징으로 간호사 캡과 주사기가 연상되어 

왔으며 간호사를 표현하거나 묘사될 때 이런 것들이 종종 이용

되어 왔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간호사 캡에 대하여 병원의 다

른 의료진들로부터 간호사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정체성으

로 보는 견해도 있다[26]. 그러나 현재는 위생의 문제, 남자간호

사의 증가, 간호의 전문직 발전으로 인해 캡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27], 우리나라도 대부분 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사진이나 동화책에서 캡을 착용한 간호사가 묘사되고 있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과거의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Categories Details
Photographic scene, n(%) χ2 (p)‡

Nursing activity Non-professional Sexually attractive

Appearance
characteristics
(n=241)†

Build Thin 38 (33.0)  42 (36.5) 35 (30.4) 48.40 (<.001)

Normal 56 (45.9)  65 (53.3) 1 (0.8)

Fat  3 (75.0)   1 (25.0) 0 (0.0)

Appearance Tidy 95 (40.4) 106 (45.1) 34 (14.5) 1.83 (.379) 

Untidy  2 (33.3)   2 (33.3)  2 (33.3)

Attire Skirt  4 (10.8)  23 (62.2) 10 (27.0) 38.96 (<.001)

Pants 56 (54.4)  44 (42.7) 3 (2.9)

Others 37 (40.7)  41 (40.6) 23 (22.8)

A facial expression Smile 35 (26.9)  82 (63.1) 13 (10.0) 68.52 (<.001)

Expressionless 59 (66.3)  21 (23.6)  9 (10.1)

Others  3 (13.6)   5 (22.7) 14 (63.6)

Nurse’s cap Yes 2 (3.9)  18 (35.3) 31 (60.8) 113.54 (<.001)

No 95 (50.0)  90 (47.4) 5 (2.6)

Sex Female 85 (40.1)  91 (42.9) 36 (17.0) 7.63 (.021)

Male 12 (41.4)  17 (58.6) 0 (0.0)

Source Newspaper and news 29 (43.3)  26 (38.8) 12 (17.9) 18.14 (.013)

Community 23 (43.4)  24 (45.3)  6 (11.3)

Social network services  1 (20.0)   3 (60.0)  1 (20.0)

Hospital  6 (40.0)   9 (60.0) 0 (0.0)

Others 10 (22.7)  17 (38.6) 17 (38.6)

†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s in 184 photographs
‡ Fisher’s exact test

Table 3. Appearance Characteristics and Source according to Photographic Scene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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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실제적인 간호사 모습이 대중매체에 나

타나도록 지속적인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간호교육 및 협회 등

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 캡

을 대신하여 간호사의 상징이나 정체성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 사진은 약 10%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총 남자간

호사의 비율이 2017년 기준 3.37%이고, 2000년대 이후 남학생 입

학률의 증가로 인해 남자간호사 배출이 2017년 약 10%임을 고

려할 때[28], 본 연구결과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국내 TV드라마를 분석한 염영희 등[4]의 연구

에서도 총 16편의 드라마 중에서 남자 간호사가 등장하는 드라

마가 4편(25.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0년대 TV드라마를 분

석한 임미림[29]의 연구에서 총 153개의 간호사 역할 중 남자 간

호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대조적이다. 인터

넷 웹사이트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한 Kalisch 등[15]의 

연구에서도 2001년보다 2004년도에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에 대한 여성 고유의 직업이라는 고정

관념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자간호사의 지속

적인 증가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이나 개선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거 남자간호사에 대해 여성스럽거나 

동성애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였다[30]. 남자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남자간호사들은 다양한 대

중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역할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진장면은 간호사의 활동이나 역할을 보여주는 

‘간호활동’ 사진이 약 37% 이었으며, 나머지는 비전문성, 선정성 

사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활동’ 사진에서 약 80%는 전문적

인 기술, 교육자 등 전문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이 대부분으

로 진료보조나 침상정리 등의 단순역할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2007년에 발간된 병원원보 사진을 

분석한 연구[15]에서 전체 사진의 약 23%가 간호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보여준 사진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의 국내 TV드라마를 분석한 연구[4]에서는 드라마의 75%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모습이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

적인 활동이나 역할의 모습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성적대상으로 보는 ‘선정성’ 사진이 전체 

사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

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왜곡된 이미지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튜브의 간호사 동영상을 분석한 최근 연

구에서도 간호사가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

나면서 동시에 성적대상과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다[11]. 전통적으로 간호사 직업은 여성의 전유물로써, 대중

매체에서 간호사를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2]. 

그러나 점차 남자간호사가 증가하고 건강관리체계에서 간호사

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

과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의 올바른 이미지 표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사진의 주요 출처가 신문기사 및 뉴스, 커

뮤니티 웹사이트이며 간호사 관련 협회의 사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 관련 협회를 통한 정책적인 

간호사 사진이나 이미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 매체는 접근이 편리하고 콘텐츠의 내용과 질에 대한 제

제가 어려워 간호사에 대한 선정적인 사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따라서 인터넷 콘텐

츠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간호사의 외적특성에 따른 사진장면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간호활동’ 장면에는 보통이상의 체격, 바지 착용, 무표정이 많

고 대부분 간호사 캡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선정성’ 장면의 사진에서는 모두 여성으로 날씬한 체격을 

가졌으며 대부분 간호사 캡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은 대부분 간호사의 실제 근

무 중인 사진들이며, ‘선정성’ 사진의 경우 관심, 유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사진이 주로 많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도 

논픽션 동화책이 픽션 동화책보다 간호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연령, 인종, 성별 등에서 다양한 간호사들이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12].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사진에서 

간호사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은 일반인들의 간호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부족을 시사하며 

추후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할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에 탑재된 간호사 관련 사진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글 이미지의 간호사 

사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

의 모습은 보통에서 날씬한 체격과 청결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

으며, 치마보다 바지를 입은 간호사가 많았다. 또한 과거에 비

해 남자간호사의 등장과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 모습이 증가

하였으며, 이에 반해 진료보조, 카트밀기, 환자 이송 등의 단순

역할 모습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진에서 간호사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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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상으로 묘사하는 선정적인 사진과 캡을 착용한 모습이 나

타나고 있어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 간호사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실

제 모습이 나타나도록 이미지 향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하여

간호사관련 협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

드백이 필요하며, 간호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미지나 사

진 개발을 위해 ‘간호사 사진 공모전’ 등의 캠페인 활동이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캡이나 주사기를 대신하여 변화된

간호사의 역할이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간호사 이미지 개발

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간호사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대중

매체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

가 있으며, 추후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 및 캠페인 활

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사 사진을

1곳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한 연구로

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

사 사진을 내용분석하기 위해 관련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도 연구들마다 개발

되어 사용된 도구가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비교 해석하는데 제

한이 있다. 추후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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